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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외모 관련 사진 활동이

20대 여성의 이상섭식행동에 미치는 영향:

자기대상화와 내수용자각의 순차매개효과*

 오  지  연†
             이  주  영‡

                    동덕여자대학교 대학원         동덕여자대학교

                       아동․심리학과               아동학전공

본 연구에서는 대상화 이론(Objectification Theory)을 바탕으로 SNS 외모 관련 사진 활동이 20대 여성의 이

상섭식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자기대상화와 내수용자각을 매개로 탐색하고자 하였다. 온라인 설문 업체 엠

브레인을 통해 국내 20대 여성 300명(평균 연령 25.29세, 표준편차 3.06)을 대상으로 자기 보고식 방식으로 

SNS 외모 관련 사진 활동, 자기대상화, 내수용자각, 이상섭식행동을 측정하였으며, SPSS 25.0과 Mplus 8.3

을 활용해 구조방정식모형 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SNS 외모 관련 사진 활동은 자기대상화와 내수

용자각의 하위요인인 주의조절과 신뢰를 측정변인으로 하는 신체 감각의 인식 및 관리를 순차적으로 매

개하여 이상섭식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신체 감각의 인식 및 관리 능력의 감소는 이상섭식행동

을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SNS 외모 관련 사진 활동이 이상섭식행동에 미치는 경로를 구

체적으로 밝힘으로써, 섭식장애 예방 및 개입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 특히, 

종합적인 SNS 외모 관련 사진 활동이 이상섭식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으며, 내수용자각의 하위요

인별 분석을 통해 하위요인별 특성을 고려한 개입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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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모를 개인의 매력과 경쟁력, 역량과 지위

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삼는 한국 사회에서 

몸매 관리는 개인의 욕구이자, 문화적 트렌드

이자, 사회적 압력이다(오세일, 최범수, 2020; 

최원석, 이혁기, 신석민, 2020). 특히 미디어의 

발달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SNS)의 이용이 일상화되어 SNS 노출이 

신체 이미지 형성에 영향을 주고 있다(오현숙, 

2017). 최근 고강도 운동과 철저한 식단을 통

해 멋진 몸을 만들어 사진으로 남기는 활동인 

바디 프로필(Body Profile)이 크게 인기를 끌었

다(양선희, 2023). 바디 프로필을 통해 목표를 

세우고 실현하는 과정에서 성취감을 경험할 

수 있고, 자기효능감도 획득할 수 있다(김민희, 

2022). 그러나, 바디 프로필 촬영을 위해 사회

적으로 공유되는 이상적인 외모 기준에 맞춰

(Simpson & Mazzeo, 2017; Tiggemann & Zaccardo, 

2018) 단기간의 극단적 운동과 식단을 병행하

는 경우가 많아 촬영이 끝난 이후 섭식 문제

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실제 국민건강

보험공단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2018년∼2022년) 섭식장애로 진료받은 인

원은 총 5만 213명으로, 2018년 8,321명에서 

2022년 1만 2,477명으로 49.9% 증가했다. 또한 

전체 섭식장애 환자 10명 중 8명은 여성으로, 

섭식장애로 진료받는 사람 중 여성의 비율이 

남성의 4.2배에 달하며 특히 20대 여성이 가

장 많다. 초기 성인기에 속하는 이 시기는 매

력과 날씬함이 동일시되는 경향이 강하며(신

미영, 1997), 친밀한 인간관계 수립 및 사회 

진출과 같은 주요한 발달 과업의 성취에서 매

력적인 외모가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권도연, 

현명호, 2018; Striegel-Moore, Silberstein, & Rodin, 

1986). 또한, 10대 여성과는 달리 가정과 학교

라는 보호 체계에서 벗어나 자율적으로 식사

량을 결정할 수 있어 20대 여성이 섭식장애에 

더 취약하다(김은하, 이신영, 2016). 그러므로 

고위험군인 20대 여성의 섭식 문제를 이해하

고 예방할 방안을 고안할 필요가 있다.

이상섭식행동(Disordered Eating Behavior; 

DEB)은 섭식 문제를 측정하고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로, 공식 진단 기준을 완전히 

만족하지는 않지만, 섭식장애의 특징적인 증

상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발현 징후들을 

의미하며(김은하, 이신영, 2016; Alvarenga et al., 

2014; Garner, Olmsted, Bohr, & Garfinkle, 1982) 

정상섭식행동과 섭식장애의 연속선상에 있어 

섭식장애의 발병과 진단을 중요하게 예측하

는 요인이다(Mintz, O’Halloran, Mulholland, & 

Schneider, 1997). 이상섭식행동은 체중 증가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음식 섭취를 극단적으

로 제한하거나 거부하는 절식행동, 짧은 기간 

내에 과도하게 많은 양의 음식을 섭취하는 폭

식행동, 살이 찌는 것을 피하고자 음식물을 

통제하여 조금씩 쪼개어 먹는 섭식 통제 행동, 

그리고 섭식 후에 하제나 이뇨제를 사용하거

나 구토를 통해 음식을 뱉어내는 부적절한 보

상행동을 포함한다(박지연, 신민섭, 김은정, 

2011; Garner, Olmsted, Bohr, & Garfinkle, 1982; 

Garner & Garfinkel, 1979). 이상섭식행동은 개

인의 심리적․성격적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데, 그중에

서도 사회문화적 요인의 영향력이 크다(Lavin 

& Cash, 2001; Thompson, Heinberg, Altabe, & 

Tantleff-Dunn, 1999). 삼자영향모델(Tripartite 

Influence Model)에 따르면 이상섭식행동에 영향

을 미치는 사회문화적 요인은 부모, 또래, 미

디어의 세 가지 요인으로 정의되고(Keery, Van 

den Berg, & Thompson, 2004), 그중 미디어는 

이상적인 신체 이미지를 시각적으로 직접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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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김인혜, 이영호, 

2014; 박정수, 이민규, 신희천, 2007; 조희경, 

이정윤, 2010).

최근에는 SNS가 이상섭식행동에 영향을 미

치는 중요한 미디어 형태로 주목받고 있다. 

SNS는 단순히 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만 하던 

전통적인 미디어와 달리, 이용자에 의해 자유

롭게 콘텐츠가 제작되고, 다수의 사람에게 이

동 및 재확산 되는 양방향의 의사소통 수단이

며(박재진, 2019), 현대 사회에서 보편적인 소

통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신승현, 박민정, 

2021). 이렇게 SNS의 영향력이 증가하여, SNS

와 섭식 문제의 관계를 밝히는 연구가 다수 

진행되었다. 일부 연구에서는 SNS 사용이 섭

식 문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보고되었으

나(Mabe et al., 2014; Melioli & Rodgers, 2016), 

다른 연구에서는 SNS 사용과 이상섭식행동 간

의 직접적 관계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는 혼

재된 결과를 보였다(Blassingame, 2020; Cohen, 

Newton-John, & Slater, 2018; Griffiths et al., 

2018; Howard et al., 2017). 이러한 차이는 SNS 

유형과 기능의 다양성 때문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Mader et al., 2023; Zhang et al., 2021).

최근 20대 사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SNS는 

‘인스타그램(Instagram)’으로 대표적인 이미지 

중심 소셜 미디어로 꼽힌다(나스미디어, 2022; 

Griffiths et al., 2018; Melioli & Rodgers, 2016). 

이미지를 기반으로 하는 SNS 사용은 외모에 

대한 이상적 이미지를 제공해 타인과의 비교

를 촉진하고 자신의 신체 이미지를 부정적으

로 인식할 가능성을 증가시킨다(Cohen et al., 

2017; Hendrickse et al., 2017; Marengo et al., 

2018; Santarossa & Woodruff, 2017). 특히 외모 

기반의 이미지를 중심으로 한 활동이 섭식 문

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Cohen 

et al., 2017; Holland & Tiggemann, 2016; Meier 

& Gray, 2014). 따라서 SNS의 대표적인 이미지 

활동인 사진 활동이 이상섭식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SNS 외모 관련 

사진활동은 자신의 외모를 담은 사진을 게시

하는 활동, 타인이 게시한 자신의 사진을 보

는 활동, 외모와 관련된 게시물에 대해 ‘좋아

요’를 누르거나, 댓글을 다는 등 피드백을 나

누는 활동을 의미한다(이민선, 이현화, 2017). 

SNS에 게시하고 공유되는 외모와 관련된 사진

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가장 보기 좋은 신체적 

특성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은데(Manago et al., 

2008; Pounders et al., 2016), 이렇게 자신의 가

장 보기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행동에는 

사진을 선택하는 행동과 사진을 편집하는 행

동이 포함될 수 있고(Boursier & Manna, 2018; 

Fox & Rooney, 2015; Seidman, 2013), 이는 셀피

에 대한 투자와 셀피 보정 활동으로 지칭될 

수 있다. 셀피(Selfie)는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촬영한 자화상 사진으

로(Boursier & Manna, 2018; Marwick, 2015), 셀

피에 대한 투자는 SNS에 올릴 셀피를 고르는 

데 걸리는 시간, 그리고 셀피에 대한 ‘좋아요’

나 댓글과 같은 타인의 반응을 신경 쓰는 데 

들이는 시간과 노력을 의미하며, 셀피 보정

은 SNS에 셀피를 올리기 전에 편집 프로그

램을 통해 조작 및 편집하는 것을 의미한다

(Mascheroni et al., 2015; McLean et al., 2015). 셀

피를 촬영하고 셀피를 소셜 미디어에 공유하

고 타인의 사진과 비교하는 활동은 외모에 대

한 집중을 높이고 이상적인 외모에 대한 내면

화를 증가시켜 신체 불만족에 기여할 수 있다

(Madden, Lenhart, Duggan et al., 2013). 사람들

은 셀피에 대한 반응을 통해 긍정적으로 평가

되는 외모를 인지하고, 그에 맞춰 자신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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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을 게시한다. 이렇게 셀피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할수록 타인의 평가를 지나치게 염려하

고 자신의 체형과 체중을 과대평가하여 신체 

불만족의 수준이 높아진다(McLean et al., 2015). 

또한, 셀피를 보정하는 행동은 일련의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여 자신의 신체적 결함을 수정

하는 행위로, 이런 행위는 문화적 이상에 부

합하지 않는 자신의 모습에 관한 관심과 불만

을 높일 수 있어 신체 불만족 수준을 높이고 

섭식장애 위험성을 높일 수 있다(Wick & Keel, 

2020). 이와 같이 셀피를 촬영, 편집하고 SNS

에 게시한 뒤에 타인의 댓글과 반응을 모니터

링하는 모든 SNS 외모 관련 사진 활동은 섭식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일상에서 관찰되는 신

체 이미지 문제를 반영할 수 있다(Lonergan et 

al., 2020).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개인의 SNS에 게시물을 올리기 전

에 셀피를 촬영하고 수정하고 올릴 셀피를 고

르는 활동, 셀피를 게시하고 그 이후에 타인

의 반응을 살피는 활동, 그리고 타인의 셀피 

게시물을 보고 반응을 남기는 활동 모두를 총

칭하여 SNS 외모 관련 사진 활동으로 정의하

였다.

SNS 외모 관련 사진 활동이 이상섭식행동

에 미치는 영향은 대상화 이론(Objectification 

Theory)을 기반으로 설명할 수 있다(Fredrickson 

& Roberts, 1997). 대상화 이론(Objectification 

Theory)에 의하면 여성들은 일상생활에서 자신

의 신체가 타인으로부터 관찰 또는 평가당하

는 등의 성적 응시, 성희롱 및 성추행과 같은 

직접적 성적 접근, 여성의 신체를 강조하고 

묘사하는 미디어에 노출되는 등의 성적 대상

화를 경험하고 타인의 시선을 내면화한다(김

시연, 서영석, 2011; 백근영, 서영석, 2011). 이

렇게 반복적인 성적 대상화 경험을 통해 관찰

자의 관점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평가하게 되

는데 이를 자기대상화(Self-objectification) 라고 

한다(Fredrickson & Roberts, 1997). 자기대상화와 

습관적인 신체 감시는 수치심, 불안, 내적 신

체 상태에 대한 인식의 결여로 이어져 섭식

장애, 우울증, 성기능 장애 등의 다양한 심리

적 문제를 발생시키며(Buchanan et al., 2008; 

Fredrickson & Roberts, 1997), 자기대상화와 

섭식장애의 관계는 많은 선행 연구를 통해 

입증되어 왔다(Calogero, 2009; Daubenmier, 

2005; Lindner, Tantleff-Dunn, & Jentsch, 2012; 

Fredrickson & Noll, 1998; Tiggemann & Slater, 

2001; Tiggemann & Williams, 2012).

셀피(Selfie)를 찍는 과정에서 개인은 사진을 

생산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대상자로서 사

진 활동에 참여하기도 한다(Marwick, 2015). 따

라서 셀피 활동은 사진 속의 자신을 보고 평

가할 대상으로 간주하게 된다. 셀피를 찍는 

행동은 SNS에 자신의 셀피를 게시하는 행동을 

통해 자기대상화 경험을 확장할 수 있다. 또

한 SNS에 셀피를 게시하여 타인의 평가를 받

기 이전에 이상적 기준에 맞춰 셀피에 대해 

투자하고 편집하는 행동을 하는데(Chae, 2017; 

Chua & Chang, 2016; Fox & Vendemia, 2016; 

Haferkamp & Kramer, 2011), 이런 행동은 제삼

자의 관점에서 자신의 신체를 감시하도록 하

여 자기대상화를 조장할 수 있다(Fredrickson & 

Roberts, 1997). 또한 SNS에 게시한 자신의 셀

피에 대해 ‘댓글’, ‘하트’, 그리고 ‘좋아요’와 

같은 즉각적인 반응을 확인할 수 있어 자기대

상화 현상이 더욱 강화될 수 있다(De Vries & 

Peter, 2013). 그러므로 SNS 외모 관련 사진 활

동은 일상에서의 대상화 경험으로서 자기대상

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상화 이론에 따르면 자기대상화와 섭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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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의 관계는 신체 내부 상태에 대한 인식 결

여로 설명될 수 있다. 즉, 자신을 대상화할수

록 신체의 외적 부분인 외모에 대해 주의 깊

게 인식하기 때문에 내부 상태(즉, 배고픔과 

포만감)에 집중할 수 있는 주의력 자원이 부

족해 내적인 신체 상태에 대한 인식이 떨어져 

섭식장애와 같은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신

체 상태 인식의 감소에 따라 섭식장애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바탕으로 섭식장애와 

내수용감각의 관련성을 예상할 수 있다. 나의 

몸에 대해 인식하는 것은 ‘나’라는 감각, 즉 

자아 정체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Bermúdez 

et al., 1998). 나의 몸을 나의 몸으로 경험하는 

신체 소유감을 형성하는 데 있어 뇌가 어떻

게 다른 감각 신호를 통합하는지가 중요하고

(Tsakiris, 2010), 외부로부터의 신체 경험과 신

체 내부의 감각 등 다중 감각을 통합하는 것

이 자신의 신체에 대한 인식을 생성, 유지 또

는 방해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다(Tsakiris et 

al., 2011). 내수용감각은 중추신경계가 의식 및 

무의식 수준에서 신체 내부의 상태에 대한 정

보를 감지, 통합, 저장 및 표현하는 조합 과정

으로 체세포를 통해 지각한 신체 내부의 정보

는 시상을 거쳐 뇌섬엽(insula)을 통해 처리되

고 통합된다(Cameron, 2002). 내수용감각은 심

장박동수, 호흡, 포만감, 배고픔, 방광의 팽창 

등 생리적 상태를 일러주는 체내 장기에 대

한 감각 신호와 정서와 관련된 자율신경계 

활동이 유발하는 감각을 포함하는 감각으로

(Cameron, 2001), 항상성 조절(Cameron, 2002), 

주관적인 감정의 형성(Damasio, 2011), 그리고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주체적이고 지속

적인 자아의 표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Craig, 2010). 내수용 감각의 3차원 모델에 따

르면, 내수용 감각은 신체 감각을 정확하게 

탐지하는 객관적 능력인 신체 감각에 대한 정

확성(accuracy)과 신체 내부에 집중하려는 경향

과 신체 내부 감각을 수용하는 능력에 대한 

개인의 믿음을 나타내는 민감성(sensibility), 그

리고 내수용 자각(interoceptive awareness)의 차

원으로 분류할 수 있다(Ernst et al., 2013; 

Garfinkel et al., 2015; Terasawa et al., 2013; 

Wiebking et al., 2011). 정확성과 민감성은 감각 

신호 자체에 초점을 맞추지만, 내수용 자각은 

상위 인지에 초점을 두어 무의식적으로 지각

되는 신체 내부의 감각을 의식적인 수준에서 

인식하고 평가하며 그에 따라 주의를 조절

하고 행동 방략을 채택하는 메타-인지적인

(meta-cognitive) 자각을 뜻한다(Cameron, 2001; 

Craig, 2014).

내수용자각은 감각자각, 감각수용, 주의조

절, 심신연결성 자각, 감각복귀, 신뢰의 6가지 

차원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감각자각은 민감하

게 신체 내부 감각을 알아차리는 능력, 감각

수용은 신체적 불편감을 대처하고자 주의를 

분산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신체적 불편으로 

정서적인 괴로움을 경험하지 않으며 부정적인 

신체 감각을 수용하는 능력이다. 주의조절은 

주의력을 유지하고, 능동적으로 신체의 다양

한 부분에 주의를 집중하고, 주의의 초점을 

좁히거나 넓히는 능력이며, 심신연결성 자각

은 신체 감각과 감정 상태의 연결에 대한 자

각이다. 감각복귀는 신체 감각에 주의를 두어 

심리적 고통을 조절하고, 통찰력을 얻고자 신

체로부터 정보를 얻는 능력이고, 신뢰는 몸을 

안전하게 느끼고 신체 경험을 신뢰하여 의사 

결정이나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 경향을 

나타낸다(Mehling et al., 2012). 의사 결정을 위

해서는 신체 신호에 대한 인식과 그를 평가하

고 해석하는 사후 처리 과정이 필요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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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6가지 차원을 신체 내부의 감각을 인식하

는 측면과 인식한 감각을 평가하고 활용하

는 측면으로 구분하여 이해할 수 있다(Craig, 

2002; Craig, 2003; Hanley, Mehling, & Garland, 

2017). 여러 선행 연구에서 자가 보고된 신체 

인식 및 내부 수용 민감도의 결함과 자기대상

화의 연관성이 입증되었으며(Citrin, Roberts, & 

Fredrickson, 2004; Myers & Crowther, 2008; Peat 

& Muehlenkamp, 2011), 내수용자각과 섭식장애

의 연관성도 입증되었다(Jenkinson et al., 2018; 

Klabunde et al., 2017; Pollatos et al., 2008; 

Simmons & DeVille, 2017).

이러한 관련성을 토대로 SNS 외모 관련 사

진 활동, 자기대상화, 내수용자각이 이상섭식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선

행 연구를 통해 이미지에 기반한 SNS 활동과 

이상섭식행동 간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의 필

요성이 제기되었으나, 국내에서는 구체적인 

이미지 기반 SNS 활동에 해당하는 사진 활동

에 관한 연구가 부족하다. 또한 내수용자각의 

수준을 증진하는 것이 섭식장애를 치료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음에도 그에 관한 연구가 부

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상화 

이론에 근거하여 SNS 외모 관련 사진 활동이 

자기대상화와 내수용자각을 매개로 이상섭식

행동에 미치는 경로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종합한 본 연구의 연구문제 및 연구가

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SNS 외모 관련 사진 활동, 자

기대상화, 내수용자각, 이상섭식행동 간에 유

의한 상관이 있는가?

연구가설 1. SNS 외모 관련 사진 활동, 자

기대상화, 내수용자각, 이상섭식행동은 유의한 

상관을 보일 것이다. 

연구문제 2. SNS 외모 관련 사진 활동은 자

기대상화를 매개로 이상섭식행동에 영향을 미

치는가?

연구가설 2. SNS 외모 관련 사진 활동이 증

가할수록 자기대상화 경향을 증가시키고, 이

는 이상섭식행동을 증가시킬 것이다. 

연구문제 3. SNS 외모 관련 사진 활동과 이

상섭식행동의 관계를 자기대상화, 내수용자각

이 순차적으로 매개하는가? 

연구가설 3. SNS 외모 관련 사진 활동이 증

가할수록 자기대상화 경향을 증가시키고, 자

기대상화 경향은 내수용자각 수준을 감소시켜 

이상섭식행동을 증가시킬 것이다.

연구문제 및 연구가설을 기반으로 한 본 연

구의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동덕여자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

원회(IRB)의 승인을 받은 후 진행되었다(승인 

번호: DDWU2405-01). 대표적인 이미지 기반 

SNS 이자, 최근 20대 사이에서 가장 인기 있

는 SNS인 인스타그램에 셀피를 올린 경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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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국내 만 19세 이상 29세 이하의 20대 성

인 여성 30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는 설

문 업체(엠브레인)를 통해 자발적으로 참여 의

사를 밝힌 연구 대상자를 모집하여 연구 설명

문 및 동의서를 제시하여 동의 절차를 진행한 

뒤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수집하였고, 

수집된 300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

다. 전체 연구 참여자의 평균 만 나이는 25.9

세(SD=3.06), 평균 BMI는 21.7(SD=3.73)로 나

타났으며, 정상 집단이 167명(55.7%)으로 가장 

많았다. 

측정도구

이상섭식행동

Garner와 Garfinkel(1979)이 개발하고 Garner, 

Olmsted, Bohr와 Garfinkel(1982)이 26문항으로 

단축, 재수정한 식이태도검사(Eating Attitude 

Test-26)를 이민규 등(1998)이 타당화한 한국판 

식이태도검사-26(The Korean Version of Eating 

Attitude Test-26: KEAT-26)을 사용하였다. 총 

26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거식(13문항), 폭

식과 음식에 대한 몰두(6문항), 섭식통제 행동

(7문항)의 3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된다. 각 

문항은 6점 Likert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6=항상 그렇다)로 평정하게 되어 있으며, 총

점 산출 시 ‘항상 그렇다’에 3점, ‘거의 그렇

다’에 2점, ‘자주 그렇다’에 1점을 부여하고 

‘가끔 그렇다’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에는 0

점을 부여하여 채점한다. 최대 총점은 78점으

로, 총점이 높을수록 이상섭식행동을 보이는 

경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민규 등(1998)의 

연구에서 전체 척도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81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89로 나타

났다.

SNS 외모 관련 사진활동

사진 게시, 피드백 공유 등 SNS상에서 이뤄

지는 외모 관련 사진활동 정도를 측정하기 위

해 Meier와 Gray(2014)가 제시한 Facebook 상의 

외모 관련 사진활동 측정 도구를 기반으로, 

이민선과 이현화(2017)가 표적 집단 면접을 통

해 국내에서 많이 사용되는 SNS와 여성 사용

자의 특성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한 척도를 사

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6문항으로 구성되며, 

예시 문항으로는 ‘내 사진(얼굴 또는 상반신만 

나온) 게시하기’, ‘친구 또는 팔로워의 사진(얼

굴 또는 몸이 나온)에 좋아요 누르기’ 등이 있

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평정된다(1점: 

전혀 하지 않는다 ∼ 5점: 항상 한다). 이민선

(2017)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87로 나타났고, 이시원(2023)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는(Cronbach’s α) .86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 전체 문항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84로 나타났다.

사진에 대한 투자

셀피를 자신의 SNS에 올리는 데 얼마나 노

력을 들이는지 측정하기 위해 McLean(2015)에 

의해 개발되고 서지혜(2024)의 연구에서 번

안된 사진에 대한 투자 척도(Photo Investment 

Scale)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소셜 미디어에 

공유할 셀피를 고르는 데 노력을 쏟거나 그러

한 게시물에 대해 염려하는 정도를 측정한다. 

본 척도는 총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예시 

문항으로는 ‘나는 SNS에 올릴 셀카 사진을 매

우 빨리 고른다.’, ‘나는 제일 잘 나온 셀카 사

진을 SNS에 올리기 위해 고심해서 고른다.’ 

등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평정

하며(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

렇다), 점수가 높을수록 셀피를 공유할 때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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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및 노력을 더 투자하는 것을 의미한다. 동

일한 원척도를 번안하여 사용한 조유리(2020)

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77로 

나타났고, 서지혜(2024)의 연구에서의 내적 합

치도(Cronbach’s α)는 .83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81로 

나타났다.

사진 보정

사진 보정 척도(Photo Manipulation Scale)는 

소셜 미디어에 올리기 전 셀피를 조작 및 편

집하는 정도를 측정하며, 예시 문항으로는 ‘나

를 더 날씬하게 만든다.’, ‘신체의 특정 부위를 

키우거나 작게 만든다.’ 등이 있다. McLean 

(2015)에 의해 개발된 원척도는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었으나 서지혜(2024)의 연구에서는 9문

항이 사용되었다.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

로 평정하게 되며(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5

점: 매우 그렇다) 점수가 높을수록 셀피 보정

을 자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일한 원척

도를 번안하여 사용한 조유리(2020)의 연구에

서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85로 나타났

고, 서지혜(2024)의 연구에서 전체 문항의 내

적 합치도(Cronbach’s α)는 .84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90로 나타났다.

자기대상화

Mickenley와 Hyde(1996)가 처음 개발한 객

체화된 신체 의식 척도(The Objectified Body 

Consciousness Scales; OBCS)를 김완석, 유연재와 

박은아(2007)가 번안하고 타당화한 한국판 

객체화된 신체 의식 척도(The Korean Version 

of the Objectified Body Consciousness Scales; 

K-OBCS)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24문항

으로 신체감시성 8문항, 신체수치심 8문항 그

리고 통제신념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6점 리커트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

다 ~ 6점: 항상 그렇다)로 평정된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대상화 정도가 더 높음을 의미

한다. 여러 연구에서 신체감시성과 신체수치

심은 강한 정적 상관을 보여주었지만, 통제

신념은 부적 상관을 보인다는 보고가 있고

(Mckinley & Hyde, 1998), 많은 경험적 연구에

서 신체감시성과 신체수치심을 자기대상화의 

주요 개념으로 보고 이 두 가지 하위요인으로 

자기대상화를 측정하고 있다(김재희, 서경현, 

2018; 박진주, 이영순, 2021; Muehlenkamp, 

Swanson, & Brausch, 2005). 따라서 본 연구에서

도 통제신념 8문항을 제외한 16문항의 점수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김완석(2007)의 연구에서 

신체감시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83, 신

체수치심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78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 신체감시의 내적합

치도(Cronbach’s α)는 .63, 신체수치심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85, 전체 문항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83으로 나타났다.

내수용자각

Mehling과 그의 동료들(2012)이 개발한 다차

원 내수용 자각척도(Multidimensional Assessment 

of Interoceptive Awareness)를 김완석, 심교린과 

조옥경(2016)이 우리말로 번안하고 타당화한 

것을 사용하였다. 문항은 6가지 하위요인(감각

자각, 감각수용, 주의조절, 심신연결성 자각, 

감각복귀, 신뢰)으로 구성되어 있다. ‘감각자

각’은 6문항으로 신체 감각의 자각을 뜻한다. 

‘감각수용’은 4문항으로 감각에 대한 정서 반

응 및 주의 반응을 뜻한다. ‘주의조절’은 7문

항으로 신체 감각에 대한 주의를 조절하고 유

지하는 능력이다. ‘심신연결성 자각’은 5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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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신체 상태와 정서 상태 간의 연결에 대

한 자각 능력을 측정한다. ‘감각복귀’는 7문항

으로 주의를 신체 감각으로 돌려 심리적 괴로

움을 조절하는 능력과 통찰을 얻고자 적극적

으로 자신의 신체 감각에 귀를 기울이는 능력

이다. ‘신뢰’는 3문항으로 신체를 신뢰가 가고 

안전한 것으로 경험하는 정도이다. 총 32문항

으로 6점 Likert 척도(0=전혀 아니다, 5=항상 

그렇다)로 평정된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내수용 감각에 주의를 기울이고 민감하게 반

응할 수 있고, 내수용 감각에 대한 태도가 좋

다고 해석할 수 있다. 김완석 등(2016)의 연구

에서 전체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94로 

나타났고, 하위요인 별 내적 합치도는 감각

자각 .90, 감각수용 .90, 주의조절 .80, 심신연

결성 자각 .84, 감각복귀 .81, 신뢰 .80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전체 내적 합치도

(Cronbach’s α)는 .93로 나타났고, 감각자각 .88, 

감각수용 .78, 주의조절 .90, 심신연결성 자각 

.83, 감각복귀 .90, 신뢰 .90로 나타났다. 김완

석 등(2016)은 본 척도의 총점을 사용하여 내

수용자각 수준을 측정할 수도 있지만, 단일 

요인 모형의 적합도 지수가 만족할 만한 수준

이 아니므로 모형 적합도가 가장 높은 6요인 

구조의 하위요인 별 점수를 사용하는 것이 적

합하다고 제안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각 하위요인의 개별 점수를 사용하여 분석하

였다.

분석 방법

본 연구는 IBM SPSS statistics version 25.0과 

Mplus 8.3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

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한 빈

도분석 및 주요 변인들에 관한 기술통계분석

을 실시하였으며, 변인 간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Pearson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

한, SNS 외모 관련 사진활동, 셀피에 대한 투

자, 셀피 보정이라는 세 가지의 측정변수로 

이루어진 ‘SNS 외모 관련 사진 활동’이라는 

잠재변수와 이상섭식행동의 관계에서 자기대

상화와 내수용자각의 순차적 매개효과를 검증

하기 위해 구조방정식모형 검증을 실시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기 위해 , TLI, 

CFI, RMSEA 지수를 확인하였다. 그러나 

는 표본수에 민감하므로 TLI, CFI, RMSEA 

지수를 종합하여 검토하였다(홍세희, 2000). 

CFI(Comparative Fit Index)와 TLI(Tucker-Lesis 

Index)는 .9 이상을 좋은 적합도로 해석하며, 

RMSEA는 .05 이하일 때 좋은 적합도, .08 이

하일 때 적절한 적합도, 1 이상일 때 부적절

한 적합도로 해석한다(Bentler, 1990; Browne & 

Cudeck, 1993; Tucker & Lewis, 1973).

결  과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분석 결과를 표 1

에 제시하였다. 자료의 정규성 가정 충족 여

부를 판단하기 위해 왜도 및 첨도 값을 산출

한 결과, 왜도의 절댓값이 2 미만 첨도 절댓

값이 4 미만으로, 본 연구자료는 정규성 가정

을 만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Curran, West, 

& Finch, 1996). 연구에 사용된 주요 변인 간의 

상관관계와 내수용자각 하위요인 간 상관관계

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표 2와 표 3에 각각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이상섭식행동은 SNS 외모 관련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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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왜도 첨도

이상섭식행동 .43 .39 1.54 2.95

SNS 외모 관련 사진활동 2.76 .84 .16 -.48

셀피에 대한 투자 3.18 .74 -.09 -.31

셀피 보정 2.69 .94 .14 -.81

자기대상화 3.35 .69 .06 .02

내수용

자각

감각자각 2.98 .92 -.23 .32

감각수용 1.83 .96 .14 -.33

주의조절 2.54 .90 -.17 .15

심신연결성 자각 3.08 .84 -.43 .41

감각복귀 2.62 .96 -.15 .05

신뢰 2.82 1.04 -.24 .10

표 1.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치                                                              (N=300)

　 1 2 3 4 5-1 5-2 5-3

1. 이상섭식행동 1

2. SNS 외모 관련 사진활동 .39 1

3. 셀피에 대한 투자 .34 .54 1

4. 셀피 보정 .40 .52 .52 1

5.
자기

대상화

5-1 자기대상화 .54 .39 .60 .46 1

5-2 신체감시성 .23 .36 .58 .33 .78 1

5-3 신체수치심 .61 .33 .48 .44 .94 .46 1

6.
내수용

자각

감각자각 .27 .12 .02 .03 .07 -.01 .10

감각수용 .05 -.09 -.13 -.03 -.16 -.20 -.10

주의조절 .03 .01 -.18 -.06 -.28 -.25 -.24

심신연결성 자각 .11 .08 -.03  .04 -.05 -.04 -.04

감각복귀 .11 .11 -.09  .01 -.12 -.06 -.06

신뢰 -.01 .02 .20 -.08 -.26 -.22 -.22

     

표 2. 주요 변인들의 상관분석                                                               (N=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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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 4 5 6

1. 감각자각 1

2. 감각수용 .11 1

3. 주의조절 .40 .27 1

4. 심신연결성 자각 .66  .05 .48 1

5. 감각복귀 .42 .10 .54 .58 1

6. 신뢰 .37 -.02 .49 .53 .71 1

     

표 3. 내수용자각 하위요인의 상관분석                                                       (N=300)

활동을 구성하는 SNS 외모 관련 사진활동(

=.39, <.01), 셀피에 대한 투자(=.34, 

<.01), 셀피 보정과(=.40, <.01)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자기대상화(=.54, 

<.01), 그리고 내수용자각의 하위요인 중 감각

자각(=.27, <.01)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SNS 외모 관련 사진 활동이 이

상섭식행동과 유의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며, 

내수용자각의 하위요인 중 감각자각만이 이상

섭식행동과 관련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자기

대상화는 SNS 외모 관련 사진 활동을 구성하

는 SNS 외모 관련 사진활동(=.39, <.01), 셀

피에 대한 투자(=.60, <.01), 셀피 보정(= 

.46, <.01)과는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보였으

나, 내수용자각의 하위요인인 감각수용(=-.16, 

<.01), 주의조절(=-.28, <.01), 감각복귀(= 

-.18, <.05), 신뢰(=-.26, <.01)와는 유의미

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또한, 내수용자각 하

위요인의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하위요인

들 간에 대체로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지

만, 감각수용은 감각자각(=.11, <.05)과 주

의조절(=.27, <.01)을 제외한 다른 하위요인

과는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연구모형 검증을 위한 경쟁모형 설정

한국판 다차원 신체자각 척도(Korean- 

Multidimensional Assessment of Interoceptive 

Awareness: K-MAIA)를 사용하여 내수용자각 정

도를 측정한 다수의 선행 연구에서 분석 시 

사용한 하위요인의 개수가 다르고, 연구모형 

구성에 활용된 하위요인들이 모두 달랐기 때

문에, 본 연구에서도 선행 연구를 참고하여 

여러 경쟁모형을 설정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최종 연구모형을 설정하기 위해 내수용자각의 

6개의 하위요인을 조합해 경쟁모형으로 설정

하고 적합도를 검증하였다. 

첫 번째 경쟁모형은 6개 하위요인 전체를 

측정변수로 구성하였다. 두 번째 경쟁모형은 

다른 변인과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던 심

신연결성 자각을 제외한 5개 하위요인으로 구

성하였다. 이후, 특성이 유사한 요인을 조합하

여 경쟁모형을 구성하였다. 세 번째 경쟁모형

은 주의조절, 감각복귀, 신뢰 3개의 하위요인

으로 구성하였다. 이는 신체 감각을 인식하고, 

조직하고, 반응 및 사용하는 내수용자각의 

조정적 측면을 반영하였다(Bornemann et al., 

2015; Mehling, 2016). 네 번째 경쟁모형은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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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내수용자각의 하위요인

1. 감각자각, 감각수용, 주의조절, 심신연결성 자각, 감각복귀, 신뢰

2. 감각자각, 감각수용, 주의조절, 감각복귀, 신뢰

3. 주의조절, 감각복귀, 신뢰

4. 감각자각, 감각수용

5. 주의조절, 감각복귀

6. 감각복귀, 신뢰

7. 주의조절, 신뢰

표 4. 내수용자각의 측정변수 구성 요인

번째 경쟁모형의 하위요인들과 달리 내수용자

각의 조정적 측면에 포함되지 않는 감각자각, 

감각수용 2개의 하위요인을 측정변수로 구성

하였다. 두 요인은 공통으로 신체 내부의 감

각에 주의를 기울여 인식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Bornemann et al., 2015; Mehling, 2016). 추

가로, 내수용자각의 조정적 측면을 반영하는 

세 가지 요인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여 경쟁모

형으로 하였다. 다섯 번째 경쟁모형은 주의조

절과 감각복귀를 측정변수로 구성하였다. 두 

하위요인은 신체에 주의를 기울이는 능력이 

강화되면, 그러한 능력으로 신체 감각을 기능

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연결성을 보인다

(Bornemann et al., 2015). 여섯 번째 경쟁모형은 

감각복귀와 신뢰 하위요인이 ‘신체 감각에 대

한 자신감’이라는 잠재변수로 구성되어 신경

성 식욕 부진증에 미치는 영향력이 검증된 바 

있어(Monteleone et al., 2021) 본 연구에서도 이

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끝으로 주의조절과 신

뢰 하위요인이 내수용자각의 조정적 측면을 

대표한다는 선행 연구에 근거하여(Fujikawa, 

Kabir, Funabashi, Kawamata, & Haramaki, 2023), 

두 하위요인을 측정변수로 구성한 일곱 번째 

경쟁모형을 설정하였다. 각 경쟁모형의 측정

변수 구성 하위요인을 표 4에 제시하였다.

경쟁모형의 적합도

내수용자각의 하위요인 중 주의조절과 신

뢰를 측정변수로 구성한 모형 7의 적합도 지

수가 TLI=.920, CFI=.958, RMSEA=.089(90% 

CI[.059∼.121])로 가장 적절한 수준을 보였으

며, 7개의 경쟁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표 5에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내수용자각의 하위요인 중 

주의조절과 신뢰를 측정변수로 구성한 결과만

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이 모형을 최종 모

형으로 선택하였으며, 두 측정변수 모두 신체 

감각을 인식 및 통제한다는 공통적 특성을 바

탕으로 잠재변수를 ‘신체 감각의 인식 및 관

리’로 명명하였다.

최종 모형의 경로계수

SNS 외모 관련 사진 활동이 이상섭식행동

으로 향하는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최종 모형

의 경로계수(Path Coefficient)를 확인한 결과를 

표 6에 제시하였다. 경로분석 결과, SNS 외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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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   TLI CFI RMSEA(90% 신뢰구간)

1 226.820(41) .0000 .801 .852 .123(.108∼.139)

2 146.644(32) .0000 .839 .886 .109(.092∼.128)

3 67.029(17) .0000 .905 .942 .099(.075∼.125)

4 43.587(11) .0000 .884 .939 .099(.070∼.131)

5 40.516(11) .0000 .912 .954 .095(.064∼.127)

6 44.216(11) .0000 .914 .955 .100(.071∼.132)

7 37.233(11) .0001 .920 .958 .089(.059∼.121)

표 5. 7개 경쟁모형의 적합도 지수

경로  β SE 

SNS 외모 관련

사진 활동
→ 자기대상화 .848 .691 .101 8.396

SNS 외모 관련

사진 활동
→ 이상섭식행동 .155 .223 .062 2.478

자기대상화 →
신체 감각의

인식 및 관리
-.375 -.385 .070 -5.339

자기대상화 → 이상섭식행동 .272 .481 .050 5.397

신체 감각의

인식 및 관리
→ 이상섭식행동 .146 .252 .046 3.148

    

표 6. 최종 모형의 경로계수

관련 사진 활동이 자기대상화로 가는 경로

( β=.691, p<.001)와 SNS 외모 관련 사진 활

동이 이상섭식행동으로 가는 경로( β=.223, p

<.05), 자기대상화가 이상섭식행동으로 가는 

경로( β=.481, p<.001)와 신체 감각의 인

식 및 관리가 이상섭식행동으로 가는 경로

( β=.252, p<.01)는 모두 정적으로 유의하였

다. 자기대상화가 신체 감각의 인식 및 관리

로 가는 경로( β=-.385, p<.001)는 부적으로 

유의하였다.

간접효과 분석 결과

SNS 외모 관련 사진 활동과 이상섭식행동

의 관계에서 자기대상화의 매개효과와 자기대

상화 및 신체 감각의 인식 및 관리의 순차매

개효과를 검증하고, 그 유의성을 검증하고자 

95% 신뢰구간에서 5,000회의 부트스트래핑

(Bootstraping)을 실시한 결과를 표 7에 제시하

였다.

SNS 외모 관련 사진 활동이 자기대상화를 

매개로 이상섭식행동으로 가는 경로는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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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 SE   BootLLCI BootULCI

총 효과 0.339 0.047 7.160 .000 0.249 0.432

직접 효과 0.155 0.062 2.478 .013 0.038 0.282

총 간접효과 0.184 0.044 - - 0.106 0.279

세부

간접효과

X-M1-Y 0.230 0.051 - - 0.144 0.350

M1-M2-Y -0.055 0.019 - - -0.092 -0.020

X-M1-M2-Y -0.046 0.017 - - -0.101 -0.024

        

X=SNS 외모 관련 사진 활동, M1=자기대상화, M2=신체 감각의 인식 및 관리, Y=이상섭식행동

표 7. 간접효과 분석 결과

구간 내의 상한값과 하한값 사이에 0이 포함

되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r=.230, 

CI[.144∼.350]). 자기대상화가 신체 감각의 인

식 및 관리를 매개로 이상섭식행동으로 가는 

경로 또한 신뢰구간 내의 상한값과 하한값 

사이에 0이 포함되지 않아 간접효과가 통계

적으로 유의하였으며, 부적 효과를 나타냈다

( r=-.055, CI[-.092∼-.020]). SNS 외모 관련 사

진 활동이 자기대상화와 신체 감각의 인식 및 

관리를 순차적으로 매개하여 이상섭식행동으

로 향하는 경로 역시 신뢰구간 내에 0을 포함

하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부적 효

과가 확인되었다( r=-.046, CI[-.101∼-.024]). 

이는 SNS상에서 외모와 관련한 사진 활동을 

많이 할수록 자기를 대상화하는 경향이 많아

지고, 그 결과 신체 감각을 인식하고 관리하

는 능력이 감소할 수 있으나, 그러한 능력의 

감소는 이상섭식행동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

니라 오히려 감소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SNS 외모 관련 사진 활동이 자기대상화

와 신체 감각의 인식 및 관리를 순차적으로 

매개하여 이상섭식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논  의

본 연구는 국내 20대 여성을 대상으로 SNS 

외모 관련 사진 활동, 자기대상화, 내수용자각

이 이상섭식행동에 이르는 경로를 확인하여 

섭식장애 예방 및 개입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한 주요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SNS 외모 관련 사진 활동, 자기대상

화, 내수용자각, 이상섭식행동 간의 관계를 알

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SNS 

외모 관련 사진 활동, 자기대상화, 이상섭식행

동 간에는 유의한 상관이 나타났으나, 내수용

자각은 하위요인별로 다른 결과를 보였다. 먼

저, SNS 외모 관련 사진 활동은 자기대상화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SNS에서 

외모 관련의 사진 활동을 많이 할수록 자신을 

외부 관찰자의 시점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증

가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선행 연구(이민선, 

이현화, 2017; De Vries & Peter, 2013; Fo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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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ndemia, 2016)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SNS 외모 관련 사진 활동은 이상섭식행동과

도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 이는 선행 연구

(서지혜, 장혜인, 2024; 조유리, 2020; Cohen, 

Newton-John, & Slater, 2018; Lonergan et al., 

2020)와 마찬가지로 SNS상에서 외모와 관련한 

사진 활동을 많이 할수록 역기능적인 섭식행

동이 증가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자기대상화 

역시 이상섭식행동과 정적인 상관을 보였으며, 

자신의 신체를 외부 관찰자의 시점으로 평가

하는 경향이 증가할수록 역기능적인 섭식행동

이 증가한다는 결과는 대상화 이론(Fredrickson 

& Roberts, 1997)을 비롯한 다수의 연구(손은정, 

2006; 전소정, 2018; Schaefer & Thompson, 2018; 

Tiggemann & Slater, 2001)를 지지한다. 내수용

자각의 하위요인 중 감각수용, 주의조절, 감각

복귀, 신뢰와 자기대상화는 부적 상관을 보였

다. 이는 자기를 대상화하는 경향이 증가할수

록 신체적 불편감을 잘 수용하지 못하며, 신

체 감각으로 향하는 주의를 조절하고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감소하고, 신체 감각에 주의

를 두고 괴로움을 조절하며 신체에 대한 주의

로 내적 통찰력을 얻는 경향이 감소하며, 신

체를 안전하고 신뢰할 만한 것으로 경험하는 

정도가 감소하게 됨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

는 내수용자각과 자기대상화 간 부적 상관을 

보고한 선행 연구(심교린, 김완석, & 정애자, 

2020; Fredrickson, Roberts, Noll, Quinn, & 

Twenge, 1998)와 맥을 같이 한다. 한편, 내수용

자각의 하위요인 중 감각자각만이 이상섭식행

동과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 이는 불편하거나 

중립적인 신체 감각을 자각하는 경향이 증가

할수록 역기능적인 섭식행동이 증가할 수 있

음을 시사하며, 본 연구 결과와 하위요인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아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

지만, 내수용자각과 이상섭식행동 간의 부적 

상관을 보고했던 선행 연구(유하은, 2022; 

Brown, Tiffany et al., 2017)와는 대조적이다. 

둘째, 모형 검증 결과, SNS 외모 관련 사진 

활동은 자기대상화를 매개로 하여 이상섭식행

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SNS에 셀피를 게시하는 과정에서 이루어

지는 모든 사진 활동을 많이 할수록 자신의 

신체를 외부 관찰자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외

모에 초점을 맞춰 가치를 평가하는 경향이 증

가하여 역기능적인 섭식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셀피를 찍고 수정하

는 행위는 자신을 외모에 초점을 맞춰 관찰자

의 시점으로 면밀하게 감시하게 하며 자기 대

상화를 유발한다(McLean et al., 2015). 또한, 

SNS는 ‘좋아요’와 ‘댓글’ 기능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피드백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데(Boyd, 

2008), 내 셀피 게시물의 피드백과 타인의 셀

피 게시물에서 이뤄지는 외모 중심의 피드백

을 관찰함으로써 이상적인 신체 이미지를 형

성하고 자기를 대상화하는 경향이 강화된다

(Siibak, 2009). 자기대상화는 습관적인 신체 감

시를 동반하여 신체에 대한 수치심과 평가에 

대한 불안을 유발하게 되고, 이를 감소시키기 

위해 음식 섭취를 극단적으로 제한하거나 거

부하는 등의 역기능적인 섭식행동을 증가시킨

다(이은주, 2010; Noll & Fredrickson, 1998). 본 

연구의 결과는 이러한 선행 연구들과 일치하

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특히 대상화 이론

(Fredrickson & Roberts, 1997)에서 제시하는 바

를 지지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셋째, 모형 검증 결과, SNS 외모 관련 사진 

활동이 이상섭식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

대상화와 내수용자각이 순차적으로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검증된 내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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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각의 개념은 6개 하위요인 중 유의한 결과

를 보인 주의조절과 신뢰 요인으로 구성된 개

념이며, 두 요인 모두 신체 감각을 인식 및 

통제한다는 공통적 특성을 보이므로 이 개념

을 ‘신체 감각의 인식 및 관리’로 명명하였다. 

SNS 외모 관련 사진 활동은 사진을 통해 자신

의 외모를 면밀하게 감시할 기회를 제공하고 

SNS라는 미디어가 갖는 특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 의한 간접적인 감시와 평가를 경험하

도록 한다. 이런 대상화 경험이 반복되면, 관

찰자의 관점을 내면화하여 자신을 바라보는 

자기대상화 경향이 증가한다. 이런 경향이 증

가하면 외적인 단서에 더 주의를 집중하기 때

문에 상대적으로 내적 신체 경험에 대해 주의

를 기울일 수 있는 자원이 부족하여 내적인 

신체 상태에 대한 접근이 어려워지게 되고 

신체 내부의 신호를 이해하고 그에 반응하는 

능력이 감소하게 된다(Fredrickson & Roberts, 

1997). 따라서 신체 내부의 감각을 의식적인 

수준에서 인식하고 평가하는 내수용자각 수준

이 낮아지게 되고, 이러한 결과는 여러 선행 

연구에서 밝혀진 바 있다(심교린, 정애자, & 김

완석, 2020; Myers & Crowther, 2008). 

다수의 연구에서는 내수용자각 수준의 감소

가 이상섭식행동을 증가시키는 중요한 정신병

리학적 요소로 작용하였다(Fassino et al., 2004; 

Herbert, 2021).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

구와는 달리 신체 감각을 인식하고 관리하는 

능력의 감소가 이상섭식행동을 억제하는 상반

된 결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은 기제로 설명될 수 있다. 말초에서 입력

된 내수용감각 정보가 중추신경계에서 처리되

는 과정을 다룬 일련의 신경심리학적 연구에 

따르면, 개인은 내수용감각에 대한 인식과 현

재 상황에 대한 인지적 처리에 기반하여 감정

을 인식하게 되는데(Critchley, Wiens, Rotshtein, 

Ohman, & Dolan, 2004; Terasawa, Fukushima, & 

Umeda, 2013), 이는 신체 표지 가설(Somatic 

Marker Hypothesis)을 지지한다. 신체 표지 가설

에 의하면 감정적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체적 신호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기

대상화 경향의 증가로 신체 감각을 인식하고 

관리하는 능력이 감소하여 신체 내부의 신호

를 무시하게 되면, 각성한 감정을 느끼는 정

확성이 감소하고, 감정 자체에 둔화하는 경향

이 나타나 감정적인 상황을 덜 강렬하게 경험

한다(Bechara et al., 2000; Damasio, 1999; James, 

1884; Schachter & Singer, 1962). 부정적인 정서

를 강렬하게 경험하면 그런 정서를 완화하기 

위해 음식 섭취가 증가하는 정서적 섭식행동

이 나타나기 쉬운데(Spoor, Bekker, Van Strien, 

& Van Heck, 2007), 신체 감각을 인식하고 관

리하는 능력의 감소로 감정 경험 자체가 둔화

하면 극단적인 수준의 정서적 섭식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SNS 외모 관련 사진 활동이 자기대상화를 

매개로 이상섭식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

는 기존 연구와 일치하였다. 그러나 SNS 외모 

관련 사진 활동이 자기대상화와 내수용자각을 

순차적으로 매개하여 이상섭식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기존 연구 결과와 다른 결과를 보였다. 

특히, 자기대상화 경향이 증가하고 그에 따라 

내수용자각 수준이 감소했음에도 이상섭식행

동이 억제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감정을 

인식하는 수준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자기대상화 경향이 증가하더라도 

신체 감각을 인식하고 관리하는 능력이 감소

하지 않는다면, 사회의 이상적인 미적 기준에 

따른 신체에 대한 불만족과 신체에 대한 수치

심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강렬하게 경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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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고 그러한 감정을 감소시키기 위해 절식 

및 폭식 등의 이상섭식행동이 증가할 수 있다

(Aldao et al., 2010; Cooper, Wells, & Todd, 

2004). 그러나, 자기대상화 경향의 증가로 신

체 감각을 인식하고 관리하는 능력이 감소하

면 감정을 인식하는 능력 자체가 둔화하기 때

문에 강한 부정적 정서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

의 이상섭식행동은 줄어들 수 있겠다(Espeset, 

Gulliksen, Nordbø, Skarderud, & Holte, 2012; 

Pollatos et al., 2008). 즉, 신체 감각의 인식 및 

관리 능력의 저하는 정서를 조절하는 수단으

로써의 이상섭식행동을 억제하는 효과를 지니

는 것으로 판단된다(Fox & Power, 2009).

종합하면, SNS에서 이뤄지는 종합적인 외모 

중심의 사진 활동은 자기를 대상화하는 경향

을 증가시켜 자신의 신체 감각을 인식하고 그

에 따른 행동 방략을 채택하는 자각 수준을 

감소시키지만, 오히려 그러한 자각 수준의 감

소는 부정적인 정서를 조절하기 위한 전략으

로써의 이상섭식행동을 보일 가능성을 감소시

킬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단순히 내수용자

각 수준을 증가시키는 방식의 개입이 역기능

적인 섭식행동에 대한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수 없음을 시사한다. 우선 SNS 외모 관련 사

진 활동이 자기대상화 경향을 증가시켜 이상

섭식행동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사진 활동 자

체의 영향력을 완화하기 위한 개입을 고려하

는 것이 필요하다. 사진 활동을 통해 지속적

으로 이상적인 신체 이미지에 노출되기 때문

에, 신체에 대한 수치심과 불만족이 증가할 

수 있다(Madden et al., 2013). 자기대상화 경향

의 증가는 사진 활동의 영향력을 증가시킬 뿐

만 아니라 개인의 신체적 감각을 인식하고 해

석 및 평가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자

기대상화 경향을 감소시키기 위한 개입이 필

요할 것으로 보인다(Cox, Ullrich-French, Cole, 

& D’Hondt-Taylor, 2016; Impett et al., 2006; 

Prichard & Tiggemann, 2012). 이와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내수용자각의 하위요인인 주의조

절과 신뢰의 유의한 영향력이 확인되었다. 주

의조절과 신뢰는 내수용자각의 조정적 측면으

로, 신체 감각을 단순히 인식하는 것을 넘어, 

신체 감각에 대한 주의를 능동적으로 조절하

고 운용하는 능력과, 신체 신호를 신뢰하고 

그 신호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질적인 차

원의 능력이 정신병리에 중요하게 작용한다

는 것을 알 수 있다(Bornemann et al., 2015; 

Hanley, Mehling & Garland, 2017; Mehling, 

2016).

본 연구에서는 내수용자각의 증가가 오히려 

이상섭식행동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내수용자각을 단순히 보호요인으로만 

규정할 수 없으며, 그 다차원적 속성을 고려

하여 하위 요인별 기능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

가 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내수용자각의 

특정 하위 요인과 정신병리 간의 관계를 더욱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상담 장면에서 더욱 효과적인 차별적 교정 개

입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가 갖는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SNS 외모 관련 사진 활동을 세

분화하여 측정함으로써, SNS 환경에서 이뤄질 

수 있는 종합적인 사진 활동이 이상섭식행동

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할 수 있는 틀을 제공

하였다.

둘째, 대상화 이론을 국내 20대 여성 집단

에 적용하여 이론의 실증적 검증과 확장을 이

루었다. 본 연구에서는 대상화 이론의 흐름이 

국내 20대 여성 집단에 적용됨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고, 그 과정에서 신체 수치심이나 체



한국심리학회지 : 여성

- 90 -

형 불안에 비해 주목받지 못했던 ‘내적 신체 

상태에 대한 인식 부족’이라는 심리적 경험을 

내수용자각 개념을 적용하여 확장하였다는 점

에서 의의가 있다.

셋째, 내수용자각의 하위요인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내수용자각이 이상섭식행동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였다. 본 연구

에서는 6개의 하위요인 중 주의조절과 신뢰 

요인이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는데, 이를 통해 

내수용자각의 개념을 구성하는 다양한 측면들

이 이상섭식행동에 미치는 차별적 영향에 대

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넷째, 내수용자각은 정신병리를 예방하거나 

증상을 완화하는 보호요인으로 여겨져 왔으나, 

본 연구에서는 내수용자각이 오히려 위험요인

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밝혀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많은 선행 연구에서는 내수용

자각의 결함이 불안장애와 섭식장애를 비롯

한 다양한 정신병리와 관련이 있으며(Khalsa, 

Adolphs, Cameron et al., 2018), 개인의 정서 인

식과 조절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해 왔다

(김완석, 심교린, 조옥경, 2016; 심교린, 정애자, 

김완석, 2020). 이에 따라, 정신병리 개입 전략

으로 내수용자각 수준을 증진하는 것이 강조

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내수용자각 수

준이 증가할 경우 오히려 이상섭식행동이 증

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내수용자각이 반

드시 보호요인으로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맥락에서는 오히려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내수용자

각이 정신병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를 

확장함과 동시에 내수용자각이라는 포괄적 개

념을 구성하는 하위개념들이 정신병리에 미치

는 영향을 더욱 입체적으로 이해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특히, 본 연구는 SNS 외모 관련 사

진 활동이라는 외적인 요인과, 내적 요인인 

자기대상화 경향과 내수용자각이 순차적으로 

이상섭식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밝혀 이상섭식

행동에 대한 다차원적 개입을 위한 기초자료

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이상섭식행동

에 대한 개입 전략으로 단순히 내수용자각 수

준을 증진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의 자기대상

화 경향을 높일 수 있는 SNS 외모 관련 사진 

활동의 질적인 측면을 함께 고려해야 함을 시

사한다. 이를 위해, 미디어에 대한 비판적 사

고를 강화하여 그 영향력을 줄일 수 있는 미

디어 리터러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McLean, 

Paxton, & Wertheim, 2016) SNS상에서 이뤄지는 

종합적인 외모 관련 사진 활동과 그러한 활

동을 통해 자신을 대상화하는 과정을 비판적

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Cohen, 

Newton-John, & Slater, 2018). 또한, 그와 함께 

신체 감각을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

록 개입함으로써, 여성들의 이상섭식행동을 

완화하고 예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20대 여성만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남성의 섭식장애 발병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남성에 대한 고려

가 필요하다. 또한, 이상섭식행동의 넓은 범위

의 발생 연령을 고려하여 다양한 연령층을 대

상으로 한 연구와 청소년기부터 성인기까지의 

종단 연구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본 

연구는 이상섭식행동을 보이는 일반 지역사회 

집단을 대상으로 수행되었으므로, 보다 명확

한 임상적 특성을 가진 집단을 대상으로 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내수용자각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한국판 다차원 신체자각 척도

(K-MAIA)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를 개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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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화한 김완석 등(2016)은 총점을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시사하였으나, 이 척도의 

6개의 하위요인 각각이 내수용자각이라는 

큰 개념의 서로 다른 측면을 측정하므로

(Bornemann et al., 2015) 각 하위요인별 차이를 

반영하여 분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

다. 또한, 현재 내수용자각이라는 개념 자체

에 대한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하여 그에 대

한 재정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그에 따

른 새로운 평가 도구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

로 보인다.

셋째, 본 연구는 자기 보고식 설문 방식으

로 진행되어 사회적 바람직성을 고려한 축소 

보고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심층 인터뷰나 행

동 관찰과 같은 방법을 부가적으로 활용할 필

요성이 있다. 또한, 내수용자각 특성은 심박수 

측정 및 fMRI와 같은 객관적인 방법을 사용한 

생리적 평가가 함께 이뤄지면 보다 명확하고 

신뢰도 높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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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 of SNS Appearance-Related Photo Activities on

Disordered Eating Behavior of Female Adults in Their 20s:

Sequential Mediating Effects of Self-Objectification

and Interoceptive Awareness

Jiyeon Oh          Jooyoung Lee

Dongduk Women’s University

This study aimed to explore the effects of SNS appearance-related photo activities on disordered eating 

behaviors among women in their 20s, mediated by self-objectification and interoceptive awareness. Data 

were collected via self-report questionnaires from 300 female participants in their 20s (M = 25.29 years, 

SD = 3.06) recruited through the online survey platform.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as conducted 

using SPSS 25.0 and Mplus 8.3. The results were as follows. SNS appearance-related photo activities 

sequentially influenced disordered eating behaviors through self-objectification and interoceptive awareness 

subscales, specifically attention regulation and trust, which are represented as bodily sensation awareness 

and management. Notably, enhanced bodily sensation awareness and management reduced disordered 

eating behaviors, indicating that specific subscale of interoceptive awareness may act as risk factors for 

psychopathology. This study provides valuable insights into the pathways through which SNS 

appearance-related photo activities influence disordered eating behaviors, offering foundational data for 

developing prevention and intervention strategies for eating disorders. 

Key words : SNS appearance-related photo activities, self-objectification, interoceptive awareness, disordered eating 

behavior, structural equatio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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